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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일 언어 사용자 간에 단어의 의미가 공유된다는 언어의 관습성(conventionality)에

대한 이해가 조기 외국어 노출 경험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국 13개월 영아를 대상

으로 살펴보았다. 가정에서 영상 또는 오디오 등을 통해 영어에 정기적으로 노출되거나(노출

집단)과 그러한 경험이 거의 없는(비노출 집단) 영아들이 기대 위배 패러다임(violation-of- 

expectation)을 사용한 실험에 참가하였다. 우선 영아들은 두 행위자가 각각 한국어로 동요를

부르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후 친숙화 시행에서는 이 중 한 행위자가 무의미 단어(파누)를 말

하며 무대 위 두 물체 중 한 물체를 잡는 장면을 보았다. 이어지는 검사 시행에서는 다른 한

명의 행위자가 동일한 단어(파누)를 말하며 첫 번째 행위자가 친숙화 시행에서 잡았던 물체

를 집거나(같은 물체 사건) 다른 물체를 잡는 장면(다른 물체 사건)을 보았다. 비노출 집단의

영아들은 다른 물체 사건을 같은 물체 사건보다 더 오래 응시한 반면, 노출 집단의 영아들은

두 사건을 비슷하게 응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외국어에 대한 경험이 몰입적인 이중 언어

환경이 아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노출만으로도 조기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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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의 사용이다. 의사소통으로서의

기능을 위해서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사전에 합의된 규칙이 필요하다. “저기에 있는

사과 좀 건네줄래?”라는 말을 듣고 상대방이

올바른 물체를 건네주기 위해서는 “사과”가

어떤 물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

다. “사과”라는 단어가 테이블 위에 놓인 여러

과일들 중 동그랗고 빨간 과일을 의미하는 것

은 자의적인 규칙이며, 이러한 규칙은 한국

어 사용자들 간 상호 공유되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사전에 약속된 사회

적인 규약을 통해 동일 언어 화자 간에는 단

어의 의미가 공유되며, 이를 언어의 관습성

(conventionality)이라고 한다(Clark, 1993). 

언어 발달 초기 과정에서 언어의 관습성에

대한 이해는 단어 학습을 보다 효율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엄마로부터 새로운 단어를

배운 아이는 이 단어가 엄마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타인들도 같

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단어임을 이해할 때

단어를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화자-확장 효과(speaker-extension effect)라고 한

다(Sabbagh & Henderson, 2007).

Graham, Stock과 Henderson(2006)은 19개월

의 영아들도 물체의 명칭이 화자 간 공유된다

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선

첫 번째 실험자가 영아에게 “미도가 어디에

있지? 미도를 찾아보자”라고 말한 후 박스에

서 목표 물체를 꺼내 보여주어 낯선 물체의

명칭을 알려주었다. 이후 앞의 시행에서 부

재중이었던 두 번째 실험자가 들어와 “미도

를 보여줄래?”라고 부탁했을 때 영아들은 첫

번째 실험자가 보여준 물체를 건네주었다. 

반면 두 실험자가 각각 “내가 좋아하는 물체

를 찾아보자”라고 말하여 물체에 대한 선호

(preference)를 나타낸 경우에는 영아들은 두 번

째 실험자에게 같은 물체를 건네지 않았다. 

따라서 19개월의 영아들이 물체의 명칭, 즉

단어의 의미는 화자 간에 공유되는 반면 물체

에 대한 선호는 개인 특정적인 성향임을 이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언어 발달

초기 단계의 19개월 영아들도 단어 산출이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인 2~3세 유아들과 마

찬가지로 언어의 관습성에 대한 이해가 있음

을 보여준다(e.g., Disendruck & Markson, 2001; 

Henderson & Graham, 2005).

Buresh와 Woodward(2007)는 기대 위배 패러

다임(violation-of-expectation)을 사용한 실험을 통

해 이보다 더 어린 13개월의 영아들에게서도

언어의 관습성에 대한 암묵적인 이해가 나타

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선 친숙화 단계에

서는 행위자1이 영아에게 인사를 한 뒤 “모디”

라고 말하거나(명명화 조건) “오, 음(Ooh, hmm)”

이라는 소리로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낸 후(비

명명화 조건) 무대 위의 두 장난감 중 한 개

를 집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이후

검사 단계에서는 행위자2가 “모디”(명명화 조

건) 또는 “오, 음(Ooh, hmm)”(비명명화 조건)이

라고 말하며 행위자1이 친숙화 단계에서 잡은

것과 동일한 물체를 잡는 사건(기존 목표 사

건)과 다른 물체를 잡는 사건(새 목표 사건)을

번갈아 보여주었다. 이 결과 영아들은 명명화

조건에서 새 목표 사건을 기존 목표 사건보다

더 오래 응시한 반면 비명명화 조건에서는 두

사건을 비슷하게 응시하여, 두 행위자 간 목

표 행위는 공유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지만 물

체의 명칭은 공유가 될 것이라 기대하는 모습

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의 관습성에

대한 이해가 적어도 생후 1년 이후에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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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이해의 발달에는 언어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다

중 언어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한 물체

에 한 개 이상의 명칭이 지칭될 수 있다는 것

이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와는 단어의

의미가 공유되지 않는 상황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Henderson & Scott, 2015). 이중 언어, 또는

다중 언어 환경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들은 언어의 관습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 이

들이 단일 언어 환경의 또래와는 다른 기대

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Byers-Heinlein, Chen, 

& Xu, 2014; Diesendruck, 2005; Kalashnikova, 

Mattock, & Monaghan, 2014). 예를 들어, 

Diesendruck(2005)은 새로운 단어 학습 과제에

서 3세 아동들이 언어의 관습성에 대한 이해

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았다. 행위자1이

아동에게 두 물체 중 한 개의 명칭을 알려준

뒤(e.g., “티가”), 새로운 단어 학습 당시 자리에

없었던 행위자2가 나와 다른 명칭(e.g., “파투”)

을 발화하여 두 물체 중 한 물체를 선택하게

하였다. 이 결과 단일 언어 환경의 아동들은

두 화자 간 단어의 의미가 공유될 것이라 추

측하고, 따라서 물체의 명칭에 대해 상호배타

성 가정(mutual exclusivity assumption)을 적용하

여 두 번째 명칭에 대해 기존 물체가 아닌 다

른 물체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이

중 언어 사용 아동들은 두 물체를 비슷한 비

율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 두 화자 간 단어

의 의미가 공유될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를 갖

고 있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단일 언어 환경의 아이들은 서로 다른 화자

간에도 상호배타성 가정을 적용하며 어휘적

중복(lexical overlap)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중

언어 환경의 또래들은 하나의 물체에 두 개의

명칭을 부여하는데 좀 더 수용적인 것으로 보

인다.

최근 연구는 이중 언어 환경이 언어의 관습

성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어린 영아기에도

나타남을 보였다. Henderson과 Scott(2015)은 이

중 언어 환경의 13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기

대 위배 패러다임을 사용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우선 두 명의 행위자(행위자1, 2)가 서로

같은 언어로 동요를 부르는 것을 보여준 뒤, 

두 개의 비친숙 사물을 보여주고 이 중 한 명

의 행위자(행위자1)가 한 개의 물체에 대해 새

로운 단어(e.g., “미도”)로 명명화 하는 장면을

반복하여 보여주었다(친숙화 시행). 다음 영아

에게 위치가 서로 바뀐 물체와 이것을 관찰하

는 다른 한 명의 행위자(행위자2)를 소개하였

다(검사 전 진열 시행). 이어지는 검사 시행에

서는 행위자2가 동일한 단어(e.g., “미도”)를 발

화하며 행위자1과 같은 물체를 집는 사건과

다른 물체를 집는 사건을 번갈아 보여주었다. 

이 결과 이중 언어 환경의 영아들은 두 사건

을 비슷하게 응시하여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두 화자 간 단어의 의미가 공유될 것이라는

특정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Buresh와 Woodward(2007)의 연구의 단일 언

어 환경 13개월 영아들은 행위자2가 다른 물

체를 잡았을 때 유의미하게 더 오래 응시한

점과 비교해 봤을 때, 단일 언어 환경과 이중

언어 환경의 영아들은 언어의 관습성 이해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중 언어 환경의 언어적 경험이 언어의 관습

성 이해에 있어 언어 발달 초기 단계의 어린

영아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추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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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

선행 연구들은 두 개 이상의 언어에 노출된

아동들을 단일 언어 환경의 또래와 비교하여

언어의 관습성에 대한 이해의 발달 과정이 다

름을 보였다(e.g., Byers-Heinlein et al., 2014; 

Diesendruck, 2005; Henderson & Scott, 2015). 그

렇다면 이러한 외국어에 대한 경험의 영향은

이중 언어 사용 가정과 같은 몰입적인 환경에

서만 나타나는 것일까?

한국의 경우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이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대다수의 가정은 한

국어 단일 언어 사용 환경이다. 그러나 조기

교육 등을 위한 외국어, 특히 영어에 대한 노

출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점점 더 증가하

는 추세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 노출

은 주로 3, 4세에 보육시설을 다니면서 접하

게 되지만, 가정에서도 책, 영상, 오디오 등의

매체 등을 이용한 영어 노출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더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초

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

로 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93%가 영어교육의

경험이 있으며, 66%는 3~4세부터 경험 했지

만 2세 이하부터의 경험도 8%로 나타났다(이

윤진, 2011). 이와 같이 국내에서 영어를 접하

는 경우는 영어를 외국어로 경험하는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으로, 영어

를 제2언어로 구사하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이나 선행 연구들(Byers-Heinlein et al., 

2014; Diesendruck, 2005; Henderson & Scott, 

2015; Kalashnikova et al., 2014)의 이중 언어 환

경과는 다른 방식으로 모국어 이외의 언어를

접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러

운 상호작용과 몰입적인 이중 언어 또는 외국

어 사용 환경 보다는 대부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제한적인 외국어(영어) 노출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우남희, 서유헌, 강영은, 200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외국어에 대한

노출도 이중 언어 환경과 유사하게 언어의 관

습성 이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이중 언어, 또는 다중 언어 환경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 비해 위와 같은 EFL 환경에서의

외국어의 단순 노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 한 연구가 외국

어에 대한 단순 노출이 외국어 학습을 향상시

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Akhtar, Menjivar, 

Hoicka, & Sabbagh, 2012). 단일 언어 사용 아

동, 이중 언어 사용 아동(두 가지 이상의 언어

에 유창한 경우), 그리고 외국어 노출 경험 아

동(모국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에 정기적인

노출이 있다고 부모가 보고한 경우)을 대상으

로 한 이 연구에서 3~4세 아동들은 모국어(영

어) 화자와 외국어(가상언어, Nordish) 화자가

비친숙 물체에 새로운 단어를 명명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후 해당 물체의 명칭을 묻는

과제에서 “What do you call this?”라고 물은 경

우 모든 아동들은 이전에 학습한 모국어 명칭

을 말하였으나, “What do you call this in 

Nordish?”라며 외국어 명칭을 물은 경우에는 외

국어 노출 경험이 있는 아동들만 외국어 화자

가 가르쳐준 명칭으로 바르게 응답하여 성공

적인 외국어 단어 학습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이 왜 이중 언어 환경에서는 나타

나지 않았으며, 외국어 노출 경험 집단과 이

중 언어 사용 집단의 언어적인 경험에 어떠한

질적 및 양적인 측면의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단기간의 외국어 노출은 영아의 음소 지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Kuhl, Tsao, & 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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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미국의 만 9개월 영아들은 연구실에 방

문하여 4주간 일 회 25분씩, 총 12회 중국어

(만다린어)에 노출되었다. 노출 전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두 개의 중국어 특정 음소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영아들은 4주간의

제한된 노출 후 두 음소를 구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덧붙여 본 연구

는 외국어에 대한 단순 노출이 언어의 관습성

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외국어에 대한 노출을 경

험하지 않은 한국의 13개월 영아들은 같은 언

어를 사용하는 화자 간에 단어의 의미를 공유

할 것이라는 언어의 관습성에 대한 이해를 갖

고 있는지, (2) 외국어에 대한 노출 경험이 있

는 한국의 13개월 영아들은 이중 언어 사용

환경의 또래와 같이 단어의 의미를 두 화자

간에 일반화하지 않을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절차는 선행 연구인 Scott과

Henderson(2013), Henderson과 Scott(2015)의 연

구와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기대 위배

패러다임(violation-of-expectation)을 사용한 본 연

구는 두 명의 한국인 여성 행위자가 출현하는

동영상을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우선 두 명의

행위자가 서로 번갈아 한국어 가사의 동요를

부르는 시행이 실시되었다. 이 시행들을 통해

영아들이 연구 속 행위자가 동일한 언어(한국

어)를 사용함을 관찰하도록 하였다. 다음 친숙

화 시행에서는 행위자 중 한 명(행위자1)이 무

대 위에 놓인 두 개의 비친숙 물체 중 한 개

의 물체를 바라보고 무의미 단어(“파누”)를 발

화하며 물체를 집고 다시 한 번 동일한 무의

미 단어를 발화하였다. 이어지는 검사 전 진

열 시행에서는 두 물체의 위치가 바뀌고 다른

행위자(행위자2)가 양쪽 물체를 번갈아 쳐다보

았다. 마지막 검사 시행에서는 행위자2가 나

와 동일한 무의미 단어(“파누”)를 발화하고, 행

위자1이 친숙화 시행에서 잡았던 것과 동일한

물체를 잡거나(같은 물체 사건) 다른 물체를

잡았다(다른 물체 사건). 연구에 사용된 두 개

의 비친숙 사물은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물

체로 형태를 통해 쓰임새나 기능이 추측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친숙화 시행에서의 목표

물체는 역균형화 되었다. 연구는 각 시행이

진행될 때 영아가 화면을 응시하는 시간을 두

명의 관찰자가 측정하도록 하였다.

만약 영아가 같은 언어를 사용한 두 행위자

간에 단어의 의미가 공유될 것이라 이해했다

면 검사 시행에서 두 번째 행위자가 “파누”라

는 이전 행위자와 동일한 단어를 발화한 후, 

친숙화 시행에서 이전 행위자가 잡은 것과 같

은 물체를 잡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즉, 

다른 물체 사건을 기대에 어긋난 놀라운 사건

으로 인지하여 같은 물체 사건의 응시 시간보

다 더 길게 응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

국어에 대한 노출 경험이 없는 영아들이 선행

연구(Buresh & Woodward, 2007)의 단일 언어

사용 또래와 같이 언어의 관습성에 대한 이해

를 보여 단어의 의미가 공유될 것이라는 기대

를 가져 다른 물체 사건을 더 오래 응시할 것

이라 예측하였다. 반면 외국어에 노출 경험이

있는 영아들은 선행 연구(Henderson & Scott, 

2015)의 이중 언어 사용 영아들과 같이 단어

의 의미 공유에 대한 기대가 강하지 않아 두

사건 간 응시 시간에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

로 예상하였다.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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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대상

본 연구에는 만 13개월의 영아 28명(남아

14명, 평균 연령: 13개월 18일, 범위: 12개월 5

일 - 16개월 2일)이 참여하였다. 이 외 16명의

영아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연구 도중

짜증을 내거나 울어서 끝까지 진행하지 못했

거나(7명), 검사단계에서 짜증을 내거나(3명), 

부모의 개입(3명), 외부 영향으로 산만함

(distracted; 1명), 관찰자 간 낮은 신뢰도(1명), 

outlier(1명) 등의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영아들은 육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 및 보건소

의 홍보글을 통해 모집 되었고, 연구 참여 예

약 시 주 양육자가 영어노출경험 설문을 완료

하였다. 설문에서 일상생활에서 매 회 10분

이상씩 주 3회, 1개월 이상 영상, 오디오, 장

난감, 일상 대화 등의 방법을 통해 영어에 노

출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영어 노출

집단(14명), 그 이하의 빈도 또는 영어에 노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영어 비노출 집단(14

명)으로 구분되었다. 연구 참여 보상으로는 동

화책 1권과 간단한 기질검사 또는 문화상품권

이 제공되었다.

실험도구 및 자극

연구에는 너비 95cm, 높이 200cm, 깊이

64cm의 나무 재질의 무대 장치와 두 개의 비

친숙 물체가 사용되었다. 비친숙 물체는 가로

11cm, 세로 10cm의 파란색 물체와 가로 10cm, 

세로 9.5cm의 주황색 물체로, 첫 번째 물체는

무대 좌측에서 17cm, 두 번째 물체는 무대 우

측에서 17cm, 무대 정면에서 43cm의 위치에

서로 35cm 떨어져 놓였다. 연구에는 총 두 명

의 한국인 여성 연구자가 행위자 역할을 하였

으며, 첫 번째 행위자는 분홍색 긴팔티를, 두

번째 행위자는 보라색 긴팔티를 입었다. 모든

참가 영아들은 두 명의 행위자를 모두 보았으

며, 한 시행에는 한 명의 행위자만 나오고, 행

위자는 무대 후면 중앙에 앉아 영아들은 연구

진행 시 행위자의 상반신만 볼 수 있었다. 행

위자가 앉은 뒤로는 가로 1.5m, 세로 1.5m의

흰색 스크린이 내려져 있고 무대 바닥과 양

옆면은 흰색 우드락 보드가 덧대어져 있었다.

각 시행 별 행위자들의 행동은 선행 연구들

(Henderson & Scott, 2015; Scott & Henderson, 

2013)과 동일하게 녹화된 영상으로 제시되었

다. 영상은 나무 무대 장치 정면에 위치한 무

대에 놓인 22인치 모니터(LG L226WTQ)에서

재생되었다. 무대는 바닥에서 75cm 높이였으

며, 가로 88cm, 높이 53cm의 열린 공간

(opening) 형태로 모니터는 정면에서부터 15cm 

깊이에 놓였고, 모니터를 둘러싼 나머지 열린

공간은 가로 90.5cm, 세로 61cm의 초록색 우

드락 보드로 가려져 있었다. 매 시행의 시작

과 끝에는 무대 정면 앞에 가로 88cm, 세로

57cm의 흰색 스크린이 내려와 무대 장면을 완

전히 가리도록 하였다.

무대 장치의 양 옆으로는 초록색 천으로 덮

여져 있는 가로 70cm, 세로 180cm의 날개 형

식의 스크린이 달려있었다. 각 날개에는 무대

로부터 23cm, 바닥에서 90cm 떨어진 위치에

지름 2.5cm의 구멍이 뚫어져 있어 관찰자가

이 구멍을 통해 영아들의 시선과 행동을 관찰

하였다. 또한 무대 아래로 2cm 위치에 가로

7cm, 세로 10cm의 직사각형 구멍이 뚫어져 있

고 망사로 덧대어져 있었으며 이 구멍을 통해

카메라가 영아의 모습을 녹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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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언어 시행, 친숙화 시행, 검사 전 진열 시

행, 검사 시행의 실험 장면

절차

실험 시작 전 보호자는 대기실에서 연구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듣고 동의서

와 어휘발달체크리스트인 MCDI(MacArthur- 

Bates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 한

글판을, 노출 집단의 경우에는 한글판과 영문

판을 모두 작성한 후 실험실로 이동하여 진행

하였다. 연구 중 보호자의 시선이나 말소리가

영아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보호자

는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눈을 감고 말을 삼

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실험실에는 영아와

한 명의 보호자가 함께 들어갔으며, 영아는

무대 정면으로부터 45cm 떨어진 위치에 보호

자의 무릎에 정면으로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

도록 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 장치 양 옆 날

개 형식의 스크린 뒤에 두 명의 관찰자가 숨

어 영아의 행동과 시선을 관찰하였다. 관찰자

들은 영아가 모니터를 바라볼 때 컴퓨터에 연

결된 조이스틱의 버튼을 누르고, 이는 컴퓨터

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되었으며 관찰자들은

영아에게 할당된 실험 조건에 대해 알지 못하

였다. 언어 친숙화 시행을 제외한 모든 시행

에서 영아가 모니터 외의 곳을 연속으로 2초

이상 바라보거나 누적 60초 동안 모니터를 바

라보면 시행은 자동으로 종료되었다. 연속 2

초 이상 모니터 외의 곳을 바라보아 시행이

종료되는 것은 영아의 오른쪽 날개 뒤에 위치

한 주 관찰자(primary observer)에 의해 결정되었

다. 분석에 포함된 모든 참가자 중 2명은 한

명의 관찰자(주 관찰자)로 측정되었다. 관찰자

들 간의 일치도는 평균 93% 이었다.

실험 장면

영아들은 4개의 언어 시행, 4개의 친숙화

시행, 1개의 검사 전 진열시행, 그리고 4개의

검사 시행을 순서대로 보았다. 실험에는 총 2

명의 행위자가 나왔으며 한 시행에는 한 명의

행위자만 나타났다. 행위자의 행동과 대사는

메트로놈을 사용하여 1초 단위로 약속되어져

일관되도록 하였다. 언어 친숙화 시행을 제외

한 매 시행은 행위자가 행동을 수행하는 사전

시행과 그 후 영아들이 정지화면을 응시하는

주 시행으로 나눠져 있다. 그림 1은 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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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실험 장면의 예를 보여준다. 각 행동의 수

행 시간(초)은 다음의 절차별 자세한 설명에서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다.

언어 시행

언어 시행에서는 두 행위자(행위자1, 2)가

번갈아 시행을 수행하였으며 사전 시행과 주

시행의 구분이 없고, 행위자의 행동이 모두

끝나면 시행이 자동으로 종료되었다. 행위자

는 무대의 정 중앙에 앉아 두 손을 무릎에 올

려놓고 시행이 시작되었다. 행위자는 옅은 미

소와 함께 영아를 바라본 후(2초), “안녕”이라

고 인사를 한 후(1초), 잠시 쉬었다가(1초), “선

생님이 노래를 불러줄게요.”(4초)라고 말하였

다. 잠시 쉰 후(1초) 동요(16초)를 부른 후 다

시 한 번 쉬고(1초) “안녕”이라고 인사 한 뒤

3초 뒤 시행은 자동으로 종료 되었다. 행위자

는 시행이 진행되는 동안 두 손을 무릎에 올

려두고 영아를 응시한 채 행동을 하였다. 행

위자1은 동요 ‘산토끼’와 ‘악어떼’를, 행위자2는

동요 ‘나비야’와 ‘비행기’를 서로 번갈아 불렀

으며, 동요의 순서는 역균형화 되었다. 한 시

행에는 한 명의 행위자만 나와 한 개의 동요

를 불러주어 각 영아는 총 4개의 언어 시행을

보았다.

친숙화 시행

친숙화 시행에서는 한 명의 행위자(행위자1)

만 나왔다. 시작 시 행위자는 손을 무릎에 올

린채로 무대 정중앙에 앉아 있었으며 행위자

의 오른쪽 앞 무대에는 파란색 물체, 왼쪽에

는 주황색 물체가 놓여있었다. 시행이 시작되

면 행위자는 옅은 미소와 함께 영아를 바라본

후(2초),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파란색 물체

를 바라보고(2초), “파누”라는 비친숙 단어를 1

회 발화(1초)하였다. 다음 잠시 쉬었다가(1초), 

파란색 물체를 오른쪽 손으로 뒤쪽에서 집어

약 13cm 들어 올린 뒤 왼쪽 손으로 물체 아래

쪽을 받쳐주고(2초), “파누”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발화 하였다(1초)(사전 시행). 이 후 사

전 시행의 마지막 장면이 정지 된 상태로 시

행이 종료될 때까지 화면이 유지되었다(주 시

행). 물체의 좌우 위치는 역균형화 되었다.

검사 전 진열 시행

검사 전 진열 시행에서는 친숙화 시행에서

나오지 않은 행위자2가 나왔다. 이 시행은 두

물체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는 상태로 시작

되었다. 시행이 시작되면 행위자2는 옅은 미

소와 함께 영아를 바라본 후(2초),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주황색 물체를 쳐다본 후(2초),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파란색 물체를 쳐다보

고(2초), 다시 오른쪽(2초) 그리고 왼쪽(2초) 

물체 순서로 한 번 더 번갈아 쳐다보았다. 

Henderson과 Scott(2015)의 연구에서는 이전 시

행과 다른 행위자가 나타나 “이게 어떤 물체

이지?”라는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양쪽 어깨를 으쓱하는 제스쳐

(shoulder shrug)를 사용하였으나, 한국 문화에서

는 해당 행동이 흔하게 사용되지 않음을 고려

하여 물체를 번갈아 관찰하는 듯한 모습으로

수정하였다.

검사 시행

검사 시행에서는 진열 단계에서 나왔던 행

위자2가 나왔다. 검사 시행은 같은 물체(same 

object) 사건과 다른 물체(different object) 사건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2번씩 번갈아 진행되

어 총 4번의 시행이 실시되었다. 물체는 진열

시행과 동일하게 오른쪽에 주황색 물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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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파란색 물체가 놓여있었으며, 행위자의 행

동과 발화는 친숙화 시행과 동일하였다. 다른

점은 같은 물체 사건에서는 왼쪽의 파란색 물

체를, 다른 물체 사건에서는 오른쪽의 주황색

물체를 집었으며, 두 물체 모두 오른쪽 손으

로 집어 올리고 왼쪽 손으로 아래를 받치는

행동은 동일하였다. 두 물체의 위치는 친숙화

단계와 동일하게 역균형화 되었으며 사건의

순서 또한 역균형화 되어 참가 영아의 절반은

같은 물체 사건을 먼저, 나머지 절반은 다른

물체 사건을 먼저 보았다.

결 과

검사 시행의 응시 시간에 대한 사전 분석

(preliminary) 결과, 성별, 언어 시행에서의 동요

제시 순서, 검사 시행의 사건 제시 순서는 실

험 조건(영어에 대한 노출 여부)이나 검사 사

건과 주 효과 및 상호작용에서 유의미 하지

않았다, Fs < 1.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성

별, 동요 제시 순서, 사건 제시 순서는 제외되

어 구분 없이 분석되었다.

언어 시행

실험 조건(노출 집단 vs. 비노출 집단)을 참

가자 간 변인으로 언어 시행 동안 영아들의

평균 응시 시간에 대해 일변량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26) = 0.02, p = .88. 즉, 노출 집단(M = 

26.10, SD = 4.00)과 비노출 집단(M = 25.88, 

SD = 3.28)은 행위자가 동요를 부르는 모습을

비슷하게 바라보았다.

친숙화 시행

친숙화 시행의 응시 시간도 언어 시행과 동

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한 결과 노출 집단(M 

= 15.44, SD = 7.20)과 비노출 집단(M = 

15.70, SD = 9.34) 간 응시 시간에 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F(1,26) < 1. 따라서 두 집단

간 친숙화 단계를 바라본 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검사 전 진열 시행

검사 전 진열 시행에서도 앞의 단계들과 동

일한 방식으로 응시 시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출 집단(M = 12.79, SD = 9.23)과 비

노출 집단(M = 17.33, SD = 11.84) 간 응시

시간에 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F(1,26) = 

1.28, p = .27. 즉, 두 집단 간 검사 전 진열

시행을 비슷하게 바라보았다.

검사 시행

그림 2는 검사 단계의 각 사건에 대한 영아

들의 평균 응시 시간을 나타낸다. 검사 시행

의 응시 시간은 실험 조건(노출 집단 vs. 비노

출-통제 집단)을 참가자 간 변인으로, 사건(같

은 물체 사건, 다른 물체 사건)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하여 반복 측정 분산 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한 결과, 조건(F(1,26) 

= 1.44, p = .24)과 사건(F(1,26) = 2.01, p = 

.17.)의 주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았으나,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했다, 

F(1,26) = 9.26, p = .01.

계획 비교(planned comparison) 분석을 통한

조건 별 사건 간의 응시 시간 차이 분석 결과, 

비노출 집단의 영아들은 다른 물체 사건(M = 

15.59, SD = 7.27)을 같은 물체 사건(M = 

10.23, SD = .30)보다 유의미하게 더 오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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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검사 시행에서 사건 별 평균 응시 시간(초) 및 표준 오차

았다, F(1,26) = 9.93, p = .00. 반면 노출 집단

의 영아들의 다른 물체 사건(M = 10.01, SD 

= 3.26) 응시 시간과 같은 물체 사건(M = 

11.97, SD = 5.50) 응시 시간에는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26) = 1.33, p = 

.26. 비모수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에서도 동

일한 조건 간 차이가 나타났다. 비노출 집단

의 경우 14명의 영아 중 12명이 같은 물체 사

건보다 다른 물체 사건을 더 오래 쳐다보았다, 

Z = -2.39, p = .02. 반면, 노출 집단의 경우

14명 중 6명이 같은 물체 사건을 더 오래 보

아 이러한 응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Z = 

-1.29, p = .20. 즉, 비노출 집단의 대부분의

영아들은 검사 시행의 다른 물체 사건을 같은

물체 사건보다 더 오래 응시한 반면, 노출 집

단의 영아들은 전반적으로 두 사건을 비슷하

게 응시하였다.

두 집단 영아들의 이해 어휘 점수(MCDI 이

해 어휘 수)를 공변인(covariate)으로 한 공분산

분석(ANCOVA) 결과도 위의 분산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조건(F(1,25) = 1.98, p = .17)과

사건(F(1,25) = 0.00, p = 1.00)의 주 효과는 유

의미 하지 않았으나,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했다, F(1,25) = 9.60, p = .01.

논 의

본 연구에서 영어에 대한 노출이 없는 13개

월 한국 영아들은 두 명의 한국어 화자가 “파

누”라는 동일 단어에 대해 서로 다른 지시체

를 선택할 경우에 같은 지시체를 선택할 때보

다 더 오래 쳐다보았다. 이는 영아들이 단어

를 발화하는 사람이 달라도 “파누”라는 단어

는 동일한 물체를 지시할 것이라는 기대, 즉

언어의 관습성에 대한 이해가 있음을 보여준

다. 반면, 영어에 대한 노출이 있는 영아들은

이러한 이해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지 않았고, 

두 명의 화자의 단어 사용 방식에 대한 특정

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

었다.

영어에 노출된 경험이 거의 없는 한국 영아

들의 결과는 영어권 국가에서 진행된 선행 연

구의 결과와 일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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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만 노출된 영아들의 경우 13개월(Buresh & 

Woodward, 2007)뿐만 아니라 9개월(Henderson 

& Woodward, 2012) 영아들도 물체의 명칭, 즉

단어의 의미는 다른 화자들 간에 공유될 것이

라는 기대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생후 1

년 전후의 영아들이 언어의 관습성에 대한 이

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를 추

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영어에 노출 경험이 있는 13개월의

영아들은 단어의 의미가 화자 간 공유될 것이

라는 기대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의 이중 언어 환경의 영아들에게서

나타난 결과와 일관된다. 뉴질랜드의 13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Henderson & Scott, 

2015)에서 영아들은 매일 35%에서 65%의 시

간을 제1언어(영어) 외 한 가지 이상의 언어에

노출되고 있는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었다. 노

출되고 있는 외국어는 다양했다(e.g., 독일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등). 이 영아들은 같

은 언어를 사용하는 두 명의 화자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각기 다른 물체를 지시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모국어 이외의 언

어에 대한 노출 효과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같은 몰입적인 환경이 아닌 EFL 환경

에서 제한된 노출만 경험하는 경우에도 나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노출 집단

영아들의 영어 노출 빈도는 하루 평균 약 88

분, 주 약 6회였으며, 대다수가 영상, 영어 동

요, 동화책, 영어가 나오는 장난감 등을 통해

경험을 하고 있었고 일상 대화를 통한 노출은

14명 중 2명으로 이중 언어 사용 환경에 비해

낮은 빈도이며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언어 환경의 영아들

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은 외국어에 대한

비교적 단기간의 적은 노출도 언어의 관습성

의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어에 노출 경험이 있는 영아들은 왜 단

어의 의미가 화자 간 공유된다는 언어의 관습

성에 대한 이해를 보이지 않았을까? 본 연구

뿐만 아니라 기존 선행연구에서 이중 언어 환

경의 영아들은 이와 같은 경향성을 일관되게

보여 왔다(Buresh & Woodward, 2007; Henderson 

& Scott, 2015). 이는 외국어 노출 경험 영아들

이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지만, 

다른 사람은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것에 기인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아빠는 책에 대해 “책”이라고만

하지만, 엄마는 “책”이라 하기도 하고 “book”이

라고도 부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경

험으로 인해 외국어 노출 경험 영아들은 사람

들이 항상 일관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을 탐지할 수 있다. 또한 화자들 간에

공유되는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가 확

고하게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물론 이

것은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며 추후 연구를 통

해 외국어 노출 경험 아동의 언어 관습성 기

대 형성 과정의 구체적인 기제에 대해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중 언어 환경의 영아들도 명확한 의사소

통 맥락 안에서는 동일한 언어 사용자 간에

단어 의미가 공유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Pitts, Onishi와 Vouloumanos(2015)는 20

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기대 위배 패러다임

을 사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언어

시연 단계(Language Demonstration Block)에서 화

자1이 청자에게 공이 숨겨져 있는 위치를 말

로 설명해주고(e.g., “The ball is in the blicket.”) 

청자는 공이 숨겨져 있는 곳을 정확하게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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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주어 두 행위자 간에 동일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보였다. 

언어 평가 단계(Language Evaluation Block)에서

는 다른 화자, 화자2가 나와 동일한 청자에게

이전 단계와 동일한 언어(e.g., “The ball is in 

the daxel.”)로 숨겨진 공의 다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화자2의 말을 들

은 후 청자가 공을 찾거나, 찾지 못하는 사건

을 영아들은 관찰하였다. 20개월의 단일 언어

사용 영아들과 이중 언어 사용 영아들 모두

청자가 공을 찾는 사건보다 찾지 못하는 사건

을 더 오래 응시하는 모습을 보여 두 화자 간

같은 언어를 사용할 경우 언어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

다.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두 화자가 한국어를 사용하여 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제공한다면 영어 노출 경

험 영아들도 화자 간에 단어가 공유된다는 기

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자들이 각기 다른 장

면에서 따로 한국어 노래를 부르는 장면만 보

여주고, 화자들 간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함

을 보여주는 상황은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나온 두 명의 화자들이 계속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할 것이며, 동일 언어로 의

사소통도 가능하다는 점을 추론하는데 있어

영어 노출 영아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 

따라서 언어 시행에서 각각 동요를 불러주는

것이 아닌 두 화자가 함께 등장하여 서로 대

화를 주고받음으로 상호간의 언어적인 교환

(exchange)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경우, 두 화자

간에 동일한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을

기대할 수 있는지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어에 대한 조기 노출

이 언어의 관습성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외국어에

노출된 13개월의 영아들이 언어의 관습성에

대한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다른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밝혀주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Henderson과 Scott(2015)의

연구에서 단일 언어 환경의 영아들과는 달리

이중 언어 환경의 영아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

하는 화자들은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는 구체

적인 기대를 보여주었다. EFL 상황에서 영어

에 대한 노출을 경험한 영아들도 언어의 관습

성 제약에 대해 이와 같은 이해를 보인다면, 

이들이 모국어만 경험하는 영아들에 비해 관

습성에 대한 낮은 이해를 갖고 있다기 보다는

질적으로 다른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임을 유추

해 볼 수 있겠다. 추후 연구에서는 13개월의

영아들이 두 행위자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

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언어의 관습성 제약을

가정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

기 외국어 노출 경험이 관습성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이해

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것이 관습

성에 대한 이해를 활용한 효율적인 어휘 습득

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영어를 단순 노출로 경험하는 아

이들의 언어 환경이 언어 입력의 질과 양에

있어서 매우 이질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추후 외국어 노출의 양과 방식 등을 통

제한 실험 설계 연구(e.g., Kuhl et al., 2003)를

진행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

다.

본 연구는 한국의 EFL 환경에서 영어를 경

험한 13개월 영아들과 노출 경험이 없는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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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에 언어의 관습성 이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영상, 오디오, 동화

책 등의 매체를 통한 제한적인 외국어 노출만

으로도 언어의 관습성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영향은 이중 언어

환경의 또래들(Henderson & Scott, 2015)과 비슷

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제한적인

외국어 노출은 한국의 대부분의 조기 외국어

학습 방식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한국 EFL 

환경의 조기 외국어 교육이 초기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과학적인 자료로

서 의의가 있다.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해 영아

들이 가진 언어의 관습성에 대한 기대의 본질

및 외국어의 노출 영향의 범위를 좀 더 검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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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foreign-language exposure on infants’

understanding of conventional properties of language

Youn Mi Lee                    Hyun-joo So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foreign-language experience in infancy influences the development of 

understanding that word meanings are shared across speakers of the same language. Thirteen-month-old 

infants with regular exposure to English or with very little exposure (the monolingual group) participated 

in a violation-of-expectation task. First, the infants watched two speakers alternately singing nursery 

rhymes in Korean. Then one of the speakers provided a novel label (panu) for one of two novel objects. 

In the following test trials, the other speaker used the same label (panu) to refer to the same object 

(same-object event) or a different one (different-object event). Monolingual infants looked at the 

different-object event longer than at the same-object event, while exposed infants looked about equal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exposure to a foreign language can influence early understanding of the 

conventional nature of language.

Key words : Language Development, Conventionality, Foreign Language Exposure, Cognitive Development, Violation-of- 

Expectation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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